
고용노동부
보도설명자료

보도시점 2026. 8. 21.(금) 배포 즉시

1. 관련 기사
□ 8.21.(금) 한국경제, “공휴일 된 노동절, 휴일대체 가능... 내년부터 ‘무조건 

시급 2.5배’ 사라져”

2. 설명 내용
□ 정부는 ｢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｣, ｢공휴일에 관한 법률｣ 및 ｢관공서의 

공휴일에 관한 규정｣의 개정 취지‧내용*을 반영하고, 이에 따른 노동절에 
대한 법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

    * 노동의 가치를 전 국민이 함께 기념하기 위해 노동절 공휴일 지정 및 대체공휴일 적용

 ㅇ 노동자가 불가피하게 노동절 당일 근무시에도 다른 날에 쉴 수 있도록 
노동절 휴일대체를 허용하는 ｢노동절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 지침｣을 
개정‧시달*(‘26.5.15. 시행)하였습니다.

    * ｢근로기준법｣ 제55조제2항의 적용을 받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

합의로 노동절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

□ 지침에 따르면 노동절은 종전과 동일하게 ｢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｣에 
따른 유급휴일로서 근로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
소정임금(100%)을 지급해야 하고,

 ㅇ 노동자가 노동절에 근무시 휴일근로에 따른 휴일근로가산수당을 
포함한 임금(총 250%*)을 지급해야 합니다.

    * 소정임금 100% + 휴일근로에 따른 임금 100% + 휴일근로가산수당 50%

내년부터는 노동절 휴일대체가 허용됨에 따라 
노동자 휴식권 보장이 강화됩니다.



 ㅇ 다만, 변경된 지침에 따르면 노동절 휴일대체가 가능해지므로, 적법한 
휴일대체시 노동절은 휴일이 아닌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다른 통상의 
근로일이 휴일이 되어 

   - ①노동절 당일 근무에 따른 소정임금의 100%를 지급하고, ②대체된 
휴일에는 휴식 보장과 함께 유급휴일수당 100%를 지급해야 합니다.

□ 노동절이 ｢공휴일에 관한 법률｣ 및 ｢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｣에 따라 
토요일이나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,

 ㅇ 그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하며 노동절의 대체공휴일 
역시 ｢근로기준법｣ 제55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일이 되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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